
   





머 릿 말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주도적인 첨단기술의 상용화

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글로벌 주요 이슈해

결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노기술은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

여 연구개발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기술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구

조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며, 넓게는 사회문화적 양식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의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 일자

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수요 해결 등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방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관련 법 및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기술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

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나노기술 관련 혁신정책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국가나노

기술정책 방향을 제언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 정책 당국자 및 산⋅학⋅연의 나노기술개

발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국가나

노기술정책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5. 3.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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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EU등 주요국의 나노기술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국가나노기술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미국은 나노기술 관련 법 제개정 및 범국가적 나노기술 조정 및 평가를 통해 효율

적인 나노기술 정책 추진 중이며, 이러한 연구개발 및 혁신 기반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추진 중  

○ 유럽연합도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코

자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개

발 및 지속가능한 상용화를 추진 중   

○ 한국은 초기부터 관련 법 제정 및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해왔으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 또한 전체 체계를 아우르는 

협력 조정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등이 절실한 상황 

○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

기적으로 효율적인 나노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 사회적 수요를 반영

하는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기술 상용화 혜택 증대로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 시

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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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겨짐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R&D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 니즈는 세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기술 융복합화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주요국은 효과적인 기술 획득과 상용화(제품화)를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제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

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

이 필요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흥을 장기 불황 타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돌파구로 재인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제조업 성장 촉진과 

보호무역 정책 강화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국가혁신, 첨단

제조부활, 나노기술육성 정책 간 종횡적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

전을 이룩하는 청사진 공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영속적 번영을 위한 첨단제

조 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나노기술과 첨단제조의 

연계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나노기술을 국

가혁신지속의 촉매로 활용하는 정책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는 IT, 반도체, 부품·소

재·장비 등의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한국에게 국가경쟁력 위협요소가 될 전망이다. 유럽

은 나노기술을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KET)로 설정하고 사

회적 및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나노기술의 개발(성장)과 상품화를 추진 중이다. 

강력한 부가가치 능력의 나노기술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증가시켜 유럽이 글

로벌 시장 리더 위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나노기술 세계 시장 규모는 다양한 분야(화학 제조, 제약, 항공 우주, 전자, 재료 등)에서 

3조 유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제품을 내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 

이렇듯 주요국들은 나노기술을 새로운 혁신의 기반으로 여기고 있으며, 기술 융복합화

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기술 요구, 과도한 기술개발 위험에 노출되는 신산업 대두,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등을 고려한 새로운 R&D 혁신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스탠퍼드대 윌리엄 밀러(기술경영(MOT)의 창시자)는 R&D와 마케팅의 구분이 

사라지는 제4세대 R&D에 주목하라고 피력한다. 제4세대 R&D는 기술과 마케팅을 연계, 

시장 지배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다. 즉 4세대 R&D는 ‘시장 통합으로 가

치 창출형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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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밀러의 R&D 단계>

제1세대 : 연구원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개발로 시장 성과와는 연관성이 적은 연구개발 활동

제2세대 : 니즈형 연구개발 활동과 개별 프로젝트 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활동

제3세대 : 전사 전략과 연구개발 전략의 정합성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활동

제4세대 : 기술과 마케팅을 연계, 시장 지배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활동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에서 혁신의 의미와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의 역할에 대

해서 알아보고 주요국의 첨단기술 혁신 정책 및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

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혁신역량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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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의 기술혁신 정책 현황 

나노기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다양한 분야에서(화학 제조, 제약, 항공 우주, 전

자, 재료 등) 3조 유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나노기술의 성장은 2025년까지 지속되

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국가혁신 지

속의 촉매로 나노기술 개발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럽 역시 강

력한 부가가치 능력을 보이는 나노기술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증가시켜 유럽

이 글로벌 시장 리더 위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대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가. 미국

1) 법적 근거 

미국은 2003년 12월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2003.12)]을 통해 나노기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특

히 미국 국가 나노기술 프로그램(NNI)를 출범하고, 범국가적 나노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을 NNCO에서 조정하였으며, 자문패널(PCAST)를 통해 시스템적인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

였고, 매 3년마다 국가나노기술 프로그램을 외부 평가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실행을 가

능케 하였다. 또한 2010년 미국 경쟁력 재가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을 통해서 제조부분에 대한 연구지원과 관련 인력 교육(양성)을 위한 정책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나노기술 개발과 신기회법(안)’을 발의하여 나노제조 투자 파트너십의 촉진을 

목표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노제조 투자 파트너십은 나노기술이 상용화되기 전단계의 나노제조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precommercial nano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에 대한 재정적 투자지원(funding)을 목적

 :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제외

▶ 나노제조기술의 상용화(commercialization of nanomanufacturing technologies)를 촉

진하기 위하여 subsection(c)에서 정한 재정지원 방식에 따라 지원

 : 이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및 관련 법규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또한 민간영역

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요한 과학적 공학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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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 성과를 상업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한 것 

▶ 이 법에 의하여 나노투자 파트너십에서 제공하는 funding 중 최소 85%는 출범 초기 

단계 회사들(startup companies)에게 지원된다. 

  : 나노제조 투자 파트너십은 나노기술이 상용화되기 전단계의 나노제조에 관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나노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와 민

간기업간의 공동투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투자지원에 대해 결정-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아래 5가지 부

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노생산 투자 조합 설립(연구결과 상용화에 자금 

지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산학연 이해당사자 대표) 구성 및 투자 

2) 나노기술 회사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3)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설치, 나노기술 

창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한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 

4) 나노수준 과학&공학센터 설치 

5) 책임관리 및 지속가능성 보장 등을 위한 환경보건안전 관련 인력양성 

2)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 현황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1월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연설을 통해 나노기술

에 대한 중요성을 발표하고, 국가나노기술계획(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나노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나노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나노기술은 미국 국가우선순위 과학기술투자분

야(EOP & OMB, FY2005~2014)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현

재 전 세계 나노기술 분야의 각종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2013년에도 국가나노기술계획(NNI)은 17억 6천7백만 달러(전년대비 4.1% 증액)를 투자

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제조 등 응용기술 분야에 5억 달러 이상 배정

- 이미 성숙되어 활용(상업화) 단계에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구 설비(인프라)와 장치 업그레이드에 지속적으로 투자 

- 나노안전(EHS)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1.05억 달러, 11년 대비 20% 증액)

- 사회적 문제(21세기 중점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핵심추진 계획(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 NSI)에 3.6억 달러 투자(11년 대비 24%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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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이 장기 불황 타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속 경제발전

의 돌파구로 재인식되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성장 촉진 및 보호무역 정책 강

화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은 첨단제조 부흥계획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나노, 바이오 등 첨단 원천기술군의 신속한 산업화 촉진계획을 추

진하였다. 특히 나노기술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첨단제조의 핵심이며, 미국 차기대선

의 주목할 아이템으로 국가혁신-지속경제성장-첨단제조-나노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이러한 나노기술 기반의 혁신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복지 및 건강증진) 향상 등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2011년 2월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책임질 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y Growth Prosperity)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

통령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개발이 혁신의 근본이라고 하였고, 경제 개

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명시하였다.1 

혁신전략은 향후 경제성장과 미래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정부운영방식 개혁과 창의성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고용 증대, 국민

복지 증진,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특히 3대 분야 육성을 통해 미국의 혁신역량 강화하고자 하며, 1) 혁신의 기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육, 기초연구강화, 인프라 강화, 첨단정보기술 생태계 구축, 2) 시장의 혁

신 유도를 통해 연구와 교육 세제혜택 강화, 지적 재산권 강화, 혁신 기반 창업 및 기업

성장 촉진, 혁신·공정·경쟁 시장 형성 장려, 3) 국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

련을 통해 청정에너지, 바이오·나노·첨단제조, 공간기술, 건강보건기술, 교육 등의 세부

분야를 지원하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1)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2) 교육 강화 및 미국의 가치 부활, 

3) 지속가능한 첨단제조업 부흥의 3대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설정하였다.

<표 2> 오바마 행정부의 3대 분야 미래비전

대과제 목표 비고

1. 혁신을 위한 
투자 

21세기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월드클래스 인재 육성 인재양성

기초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유지 R&D

연구시설 지속적 투자 인프라

첨단정보기술 생태계 구성

2. 시장기반의 

혁신 증진

연구-교육에 대한 세금혜택을 통해 기업 혁신 촉진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통한 독창적인 투자 증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배양

혁신적, 개방적 그리고 경쟁적인 시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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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목표 비고

3. 1,2를 통한 
미국의 우선
순위 해결

클린에너지 혁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첨단제조업 가속화 첨단제조업 계획

첨단 우주기술 개발

보건관리 기술 개발 가속화

교육에 대한 양자점프 전체교육시스템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제조업 분야의 선두 주자였으나,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위

상이 실추되었으며,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기술 개발에 의한 실제 

제품화 전환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민간부분, 특히 중소기업, 이 

충분한 초기투자를 할 수 없고, 시제품 생산과 대량생산 관련 많은 비용 소요가 두각 되었

다. 따라서 공공부문 투자 및 민간부문 투자를 지능적으로 조합하면서 가장 유망한 기술을 

공략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첨단제조업의 미국 위상 제고방안, 이하 첨단제조업 계획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을 발표하였으며, 첨단제조업의 부활이 미국 경

제성장 지속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특히 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분야(IT, 바이오, 

나노기술 등)에 전략적 투자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DOE 산하에 첨단제조업 사무국(Advanced Manufacturing Office, AMO)를 설치하였다.2

첨단제조업 계획은 1) 소프트웨어 센싱, 네트워킹 활용 통합, 2) 나노기술 화학,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종합산업을 의미하며, 기존 제품에 새로운 방법과 개발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괄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계획은 기

타 산업과 비교하여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제조업이 경

제번영, 생활수준 향상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은 현재 전통적 제조분야 선도국가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1962년 약 1천9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는 2010년 1천2백만 개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고용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첨단제조업파트너십 운영위원회는 첨

단제조업 투자를 통해 미국 산업 변화가능성의 잠재력을 규명하기 위한 아래 5가지 전

략 제시하였다. 

1) 국가전략계획(‘12.3월)과 연계, 첨단제조업의 제조혁신기관 국가네트워크 구축 

2) 첨단제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 전문대학 투자 촉진 

3) 첨단제조업 기반기술 평가를 위한 공공투자 

4) 미국 제조업에 새로운 활기 부여 

5)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세금규제에너지 정책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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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5가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가 권고한 경쟁력 제고 방안은 혁신촉

진, 인재공급, 사업 환경 개선의 3분야에서 16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었다.  

<표 1> 미국 첨단제조업 계획 경쟁력 제고 방안

부문 권고안 설명

혁신촉진

국가첨단제조업 전략 수립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핵심기술의 규명 및 우선순위 확립
을 위한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 수립을 제안

산업전반에 대한 선도 기술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첨단제조업에 필요한 최우선 기술들
을 추출하고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과정을 
제안

제조혁신기관(MIIs) 
국가네트워크 형성

첨단제조업 기술의 지역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민간 협력체계로서 제조업 혁신기관들의 설립의 제안
기술 사업화 추진시 기술 준비도 4단계(기술 개발 완성)
와 6단계(기술 시연 완성) 사이 투자공백이 발생하며 정
부와 대학은 1단계(기초기술연구)~3단계(기술개발착수)에, 
민간부분은 7단계(시스템 개발) 이후에 집중 
- 기술개발 결과를 제품화하기 위해 제조혁신기관의 국
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제조
혁신 달성 

첨단제조 연구 분야의 
산학협력 강화

신기술의 부상, 융합연구 강화 추세에 따른 신개념의 수
요발생, 제품 수명주기 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협력환경 
조성 필요

첨단제조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환경 조성

대학 연구개발 결과 평가시 제조부문 평가지표를 반영하
여 창업지원체계를 보강하는 혁신생태계 개념을 도입

국가첨단제조업포탈 구축
제조업 자원을 대상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
공하여 기반 인프라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지원

인재공급

제조업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도 제
고를 위해 공익 광고 캠페인

고경력 인재 데이터베이스 이용
제조업의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주요기술들을 보유
하고 있는 고경력자(은퇴자)를 활용하는 고용기회 창출의 
구체적 방안 마련

지역전문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제조혁신기관 국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산업, 
지역사회,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 확대 

기술자격 및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개발 

기술자격간의 이동성 및 모듈성은 인재공급을 형성하는 
조직들의 조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첨단제조업 프로그램의 강화 
첨단제조업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 대학교육과정을 개선
하고 관련 신규 교과과정 개발

국가차원의 제조업 장학금 및 
인턴십 출범

제조업 경력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중요한 인력 확보를 위
해 국가 차원의 장학금 및 인턴십 개발

사업환경 
개선

조세정책 개선
국내제조업자들의 미국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고, 해외자
금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 개선 

규제정책 간소화 효과적인 규제정책 마련을 통한 기업의 지원 역할 효율화 

무역정책 개선 
FTA 추진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수출확대와 시장접근
성을 향상할 수 있는 무역정책 시행

에너지 정책 개선

첨단제조업의 기반이자 대량 소비자인 에너지 부분에 대
한 정책 마련을 통해 효율 향상, 국내 공급량 확대, 대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저탄소 국가 구현 등의 구체적 
권고안 제안 

출처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PCAST/amp20_report_final.pdf



- 8 -

<그림 1> 미국의 혁신정책 보고서

(출처: http://www.whitehouse.gov/innovation/strategy/executive-summary)

또한 미국은 첨단제조 부활 및 국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5대 “나노기술 핵심추진 

계획”(Nanotech Signature Initiative, NSI)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PCAST)는 3-4차 NNI평가 권고사항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첨단제조업 협동계획 및 국

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형 신규 나노기술 개발 분야 도출’ 및 이행 추진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하게는 나노과학기술소분과(NSET)에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위한 5개의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첨단제조업 계획(AMP)과 나노기술 핵심추진 

계획(NSI) 연계를 통한 미국의 첨단제조 부흥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나노기술의 한계를 극

복하는 특성과 전략적 국가 핵심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

1) 태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나노기술: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2) 지속가능한 나노제조업: 미래 산업 창조

3) 2020년 이후를 위한 나노전자 

4) 나노기술 지식 인프라: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국가 리더십 재고

5) 센서를 위한 나노기술(나노기술을 위한 센서): 환경보건안전 보호 및 촉진 

<표 2> 나노기술 핵심추진계획(NSI)의 예산(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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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1-2012 첨단제조업관련 미국 대통령 보고서

특히 미국 혁신계획 및 전략 R&D 투자계획 이행을 통해 지속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방 차원의 첨단제조업 계획(AMP) 및 나노기술 핵심추진 계획

(NSI)을 확대·강화하는 중이다. 첨단제조업 계획은 미국경제의 지속 발전,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더십 연계의 핵심 근간인 첨단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며, 나노기술은 국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분야로,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국가나노기술계

획(NNI) 예산 증액 및 신규 나노기술 핵심추진 계획 분야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첨단제조업 계획(AMP)과 나노기술 핵심추진계획(NSI)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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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

1) 법적 근거 

유럽연합은 EC-NSF의 나노기술에 관한 제3차 워크숍 자료인 ‘나노기술: 혁명적 기회

와 사회적 함의(Nanotechnology: Revolutionary opportunities & societal implications, 

2002),’ 유럽 나노포럼 "EuroNanoForum 2003", ‘경제성장을 위한 유럽연합의 주도권: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네트워크와 지식산업에 투자를 위하여(A European initiative 

for growth: Investing in networks and knowledge for growth and jobs)등을 통해 나노기

술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나노기술 혁신에 대한 최근 유럽연합의 법제 동향은, ① 나노기술에 관한 유럽연합의 

전략에 관한 의견서(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Towards a European 

strategy for nanotechnology), ②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에 관한 유럽연합의 2005-2009 행동

계획에 관한 의견서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An action plan for Europe 2005-2009), ③ 유럽연합의 

경제회복 계획에 관한 의견서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A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안전하고, 온전하고, 책임 있는 전략(Safe, Integrated and Responsible 

Strategy)’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나노기술과 나노과학(N&N)에 있어서의 연구 및 개발

(R&D), 그리고 혁신(innovation) 영역에서 유럽연합이 그 동안 지켜 왔던 주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환경, 건강, 안전 및 기타 제기될 수 있는 사회

적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경쟁력 회복을 목적으로 미래 산업에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파트너십인 이른바 공공민간협력(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PPP)에 관한 법제를 명시하여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KET)의 연구 혁신을 통한 유럽연합의 제조업의 기술적 기초를 한 단계 높여서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 현황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연구개발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협의 결과인 리스본 조약, 고테

베르그 조약 및 유럽연구지역(European Research Area, ERA)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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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스본 조약 :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 구축

 2) 고테베르그 조약 :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보건, 경제 및 고용 등) 

 3) ERA : 연구개발 통합, 보강, 구조화 및 투자 촉진(GDP의 3% 투자 목표)   

유럽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은 교육, 연구(기술개발),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유럽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7개의 플래그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특히 'Innovation Union Flagship'은 스마트하고 지속적 및 포괄적인 경제를 

위해 3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민간 및 기타부분의 통합과 혁신을 통해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1) 유럽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 수행 능력제고 

2) 혁신적 아이디어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특허비용, 시장 분산 등과 같은 

요소들 관리

3) 유럽 지역 연구소, 국가 및 지역 정부 지원을 통한 공공민간협력의 강력한 파트너십 

형성

유럽연합은 혁신을 경제회복 및 글로벌 경제의 주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연구개발, 혁

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3을 통해 1984년부터 과학기

술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제7차 FP 프로그램(2007-2013)을 종료하고 제8차 

프로그램,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나노과학, 나노기술, 첨단

재료 및 신규 생산기술(Nanoscience, Nanotechnology, Materials, and New Production 

technologies, NMP)프로그램”을 통해 일련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

며, 유럽연합 내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존 자원집약 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화

를 위한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은 나노기술을 고부가가치 제

품 생산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포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NMP 프로그램에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5~7%를 투자[FP7(2007~2013년)에서 31억 8천3백만 유로]하는 등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증

가시키고 있다.  

 1)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 : 나노수준에서 현상 연구 

 2) 첨단재료 : 나노기술 및 생명공학이 적용된 첨단재료 연구

 3) 새로운 생산 : 지속적인 혁신 및 관련 인프라(기술조직, 생산시설, 인력 등)

 4) 산업응용 기술 통합 : 개발된 원천기술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통합 연구



- 12 -

<표 3> 연도별 유럽연합 NMP 투자 예산

(단위 : 유로) 

연도(FP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NMP 372백만 390백만 421백만 413백만 461백만 511백만 615백만

NMP/전체 R&D 6.8% 6.4% 6.2% 5.5% 5.4% 5.0% 5.7%

 NMP 증가율 4.8% 7.9% -1.9% 11.6% 10.8% 20.4%

출처: http://ec.europa.eu/research/fp7/index_en.cfm?pg=budget

제8차 FP 프로그램은 'Horizon 2020'(2014-2020)4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Smart & 

inclusive growth’ 섹션의 5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80 B€ (약 118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유럽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GDP 예산의 3%를 R&D 분야에 배정하여 유럽의 새로운 성

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Excellent Science”, 

“Industrial Leadership”, 그리고 “Societal Challenges” 등 크게 3개의 중심축으로 분류

되며 현재 유럽 내 진행되는 연구⋅혁신 관련 자금(FP7, CIP, 그리고 EIT)을 통합하고, 모

든 연구 자금의 신청 절차 등을 통일화 및 간결화 하였다. 

<표 4> 유럽연합 Horizon 2020 예산(안)

(단위 : 백만 유로)

EU FP8 

Horizon 2020 예산안

Excellent science 24,441

Industrial leadership 17,016

Societal challenges 29,679

기타 7,495

Total 78,631

출처: http://cerneu.web.cern.ch/horizon2020/budget

특히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6개의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T)5’을 선정하여 유럽의 

발전과 경쟁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 전

반에 영향을 끼쳐서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기술발전으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지식)을 제품/시장으로 전달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 6개 KET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첨단재료, 마이크로/나노소자, 제조,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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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KETs

출처: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ict/files/kets/hlg_report_final_en.pdf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T)의 영향력은 아래와 같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KET 전 분야와 관련이 있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시장은 연평균 16%의 성

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5.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T)의 글로벌 시장 잠재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천기술연구와 협동적 R&D 그리고 산업혁신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기술준비단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원천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단일 파이프라인은 원천기술을 상용화하여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촉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주기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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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럽연합의 전주기 지원프로그램

유럽연합은 특히 나노기술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극도로 저조한 그동안의 성과(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를 뛰어 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화 및 나노안전(EHS)을 포함한 

NT 로드맵(Integrated Research and Industrial Roadmap for European NT)6과 산업계의 수

요를 반영한 지능형 제조시스템(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IMS) 20207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그림 7> 유럽연합의 나노기술 및 지능형 제조 관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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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위치와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기술개발의 장단

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개발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

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1) 정책 당국자, 2) 소비자(국민)들에게 국가 혁신정책의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였다. 유럽연합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이를 

상용화하는 혁신을 통해, 1)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2) 사회적 문제

(안전 및 환경에 대한 대중의 걱정 등)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유지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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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혁신 정책

가. 법적근거

나노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본규정 및 혁신과 관련된 법률로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외에 「과학기술기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다. 또한 나노기술의 규제 및 나노안전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생명공

학육성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과학기

술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입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각각 발전계획의 수립

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

임ㆍ위탁, 연구개발 사업 수행 중 협약 등을 위반했을 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조항,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등에서 특색이 있으며, 산업융

합 촉진법에서는 산업융합 관련 애로사항 등의 처리를 위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도

입,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 등에서 나노기술 개발에서의 촉

진과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여 응용할 수 있다. 나노기술의 안전과 관련된 국내 

법제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환경․보건에 관한 안

전성(EHS)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산업화를 위한 선결 과제 및 세계 시장 개

척에 있어 현안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이 법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8 제정 이후, 나노기술관련 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변화

된 나노기술관련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의 입법례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과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치우진 진흥법적인 내용

에서,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나노기술 혁신’ 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나노기술 혁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나노기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나

노기술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미래 국가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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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투자 및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노기술지도 

등과 같이 혁신을 위한 중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나노분야 논문, 특허 등의 부

문에서 세계 4위권 수준의 성과를 달성(추격형 전략)할 수 있었다.9 

지난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일

자리와 복지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자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창조경제론’은 현재 세계 각국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과학기

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하고자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래사회는 융합의 시대이며,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 나노기술이

다. 따라서 나노기술이 기존 기술에 융합된 ‘창의적 융합’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한계

를 극복하고, 창조경제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보다 자세하게는 1) 핵심가치를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미래경제를 이끌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

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2)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산

업융합 촉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추진, 

3)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 4)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11

최근 정부는 로보틱스, 에너지, 그리고 나노기술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3대 핵

심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나노기술이 21세기 신산업 혁명

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기존제품을 고성능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창출을 

통해 장기화 되고 있는 불황타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노융합산업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는 2015년 약 29%(360조원), 

2020년에는 약 35%(5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

성, 다양성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나노기술과 관련 산업과의 융합이야 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박

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사항의 하나로 나노기술 기반의 융합신산업을 창출하여 경제를 부

흥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나노와 바이오, 

나노와 에코를 서로 융합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12

2013년도 국가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기초·원천연구 강화 및 기존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발굴 가속화, 부처 및 학연산간 협력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확산 시너

지화, 나노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무성 강화, 나노인프라의 활용성 극대화 및 운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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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화,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

고 있다. 

이에 따른 6개 중점 추진과제는 1) 나노기술기반 융합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2) 글로벌 경쟁력 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원천연구개발 강화 및 인력양성 추진, 3) 나노

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무성 강화, 4) 나노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추진, 5) 나노

인프라의 활용성 극대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6)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2013년도 나노기술 분야에 전년 대비 3.3% 증가한 총 2,929억 원을 투자할 계

획이며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50%(1,47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502억(17%), 환경

부 169억(6%) 순이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이 2,679억 원(91.5%), 인프라 232억(8%), 인력

양성 18억 순이다.

다. 우리나라 혁신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정책은 2001년 이후 매 5년마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3을 수립하

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은 제1기, 제2기, 제3

기에 걸쳐서 매우 유사하며, 제2기(2006~2010년)부터 새로운 목표로 나노기술의 상품화 

촉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기반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여 제품 생산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미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원천연

구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인 나노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부처간, 산⋅학⋅연간 연계 강

화가 제안되었다. 이에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는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

반을 구축하고 6대 나노인프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극대

화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향후 나노물질의 안전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노안전성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효율적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나노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

고, 최근 들어 나노기술기반 제품수가 정체되는 등 상용화 단계로의 혁신 방향을 찾지 

못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나노기술 개발 글

로벌 리더십’의 지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나노기술 

정책 비전의 설정과 일련의 후속작업의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나노기술 경쟁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에 있다.

나노기술 산업화와 관련, 2000년 이후 나노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하며 기술형 중소기업 

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나노기술 관련 기업 중 2000년 이후 설립한 기업이 56.6%

로, 이중 중소기업이 96.2%를 차지하였다. 특히 국내 나노기업의 92.6%가 제조 기업으로 

사업화 측면에서 나노소재분야(59.1%)가 가장 활발한 상황이다.14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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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전체 산업의 이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11년부터 수익성이 악화(1인당 생산성 부문에서는 전체 산업 및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나노제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1조 8천억 원(2010년)에서 2조 2천억 원대로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연구

개발비 주요 조달방법으로 내부자금이 66%, 정부지원(R&D 및 자금융자)가 31.2%,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31.6%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경우, 정부출연연 등 국

공립연구소(39.9%), 대학(35%), 수요기업(15.8%) 순서로 나노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고가

의 쉽게 구형화 되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6.6% 차지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애로요인으로, R&D 자금 부족(42.9%), 우수연구인력 부족(33.5%), 기술정보 부족

(9.0%) 시장 정보 부족(6.6%), R&D 인프라 부족(4.2%), 협력파트너 부족(3.8%), 순이었으며 

기업이 보유한 나노기술 수준 설문결과 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기술력 수준 보유 중소․
중견기업이 각각 61.2%, 84.4% 으로 평균 기업당 11.7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상용화에 성공하여 3년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은 37.6%에 그쳤으며, 중소기업당 사업화 전문인력은 기업 평균 3명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실시한 ‘나노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조사(2012)’15를 보면 

국내 나노기업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나노소재 관련기업으로 나노

소자와 나노바이오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취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제조업과 비교하여 나노부문은 중소기업(벤처, 

Inno-biz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활발하

나 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나노기술 관련 제품 판매와 관련하

여 대부분 국내 기업을 구매자로 삼고 있으며, 해외수출은 미미한 상황이나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나노기업이 제품개발, 공정개

발 등 혁신 활동 측면에서 관련 정보 부족, 정부 연구개발비 부족,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우수인력부족, 기술정보 부족, 

시장정보 부족, 시장수요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치필

요사항으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은 제품 수출에 대한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 한미일중독 중 한국 산업의 국산화율은 최하위 수준으로 주력산업의 1단위당 부가가

치 창출이 가장 저조하며, 수입 투입률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서비스업의 부가가

치 유발계수도 중국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창출과정을 명확히 하고, 비교우위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16,17

뿐만 아니라 창업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28.9%(2001)에서 20.2%(2011)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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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일자리 증대효과가 큰 창조형 창업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밴처 캐피탈

과 같은 창업지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창업 중 

첨단기술 등에 대한 개인 창업이 법인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환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18

정보기술(IT) 최강국 중 하나인 한국의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 대외 지급액은 증가 추

세에 있으며, 2006년 로열티 시장에서 26억 4백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적

자 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10년에는 58억 8천만 

불에 이르렀다.19

 

현재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로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독자적 특

허가 부족하고 원천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에 예속되어 있어, 향후 지적재산권 사용료와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무역수지 적자 중 

IT 분야에서 전체 적자의 6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에 한국이 향후 세계적 수준의 나노기술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및 강

화를 위한 나노기술 기반의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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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나노기술 혁신 역량 증대방안 

나노기술은 기술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산업의 사업 기회

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나노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존 제조업 부문의 제품 

및 공정혁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재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료, 수처

리, 기후 변화, IT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나노기

술의 산업 경제적 활용은 단일 나노기술에 의존하는 제품이나 산업의 발전이 아닌 타 산

업(기술)과 융합 현상에 의해 극대화 된다. 이는 나노기술의 혁신성이 다른 산업의 기술

혁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노기술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가능한 일반적 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새로운 성장엔

진으로 산업구조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양식까지도 변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체계로

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림 8> 나노기술 정책비전 

나노기술 정책 체계 개혁의 핵심은 상위의 국가 정책 비전과 하위의 수단적 나노기술 

정책 비전을 상호 연결하는 전략적 정합성을 극대화하며, 민간⋅공공부문의 공통적 가치

를 발굴하고 실현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나노기술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

공 인프라를 혁신하는데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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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년 제정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은 나노관련 분야의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법 제정 이후 나노기술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년이 넘은 현재까지 법 조항이 변

화된 것이 한 차례도 없다 효율적인 나노기술개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법제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나노기술정책조정기구

현재 나노기술 정책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역할이 정부부처간 분담되

어 있다 정부의 나노기술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복잡한 구조

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나노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최상위에 공통의 정책 조정 기구 또는 총괄 control tower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의 총괄조정 하에 부처별 역할 분담과 체계적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민간협력(PPP)

나노기술정책조정기구와 함께 나노기술정책 거버넌스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23이다  PPP는 공공섹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와 민간섹

터 기업 소비자 등 가 상호이익이나 혜택의 증대를 위해 재원 자원의 조달 및 운영분야

에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PPP모델이 자주 활용되어 왔다 그 대표적 

모델이 이른바 민자 유치 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재원을 부분적으

로 조달하고 운용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전의 경우 대개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며 사업운영 수익이 부진한 

경우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대역 IT망이나 u-City 

사업 등에서 건설되는 대규모 IT인프라와 같이 상용서비스에서 공공적 인프라로 사업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PPP가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는 각종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투자소요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민간사업자는 그 바탕위에 Premium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있다 과거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서비스에 공공투자를 유치하여 상호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미래부나 지식경제부 그리고 나노기술 관련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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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술 관련 정책들은 공공적 성격과 상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사업기획과 추진은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되 공공부문에서 투자가 민간영역의 투자경제성

을 높여주어서 미래지향적 시장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최근 STEPI에서 발간한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제도 개

편방향 ’13.9월 STEPI insight 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4

‘기술혁신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 문제해결 중심의 패키지형 설계와 정책 조합시도

   - 범부처 차원의 기획 및 지원체계 설계

   - 정책 전달체계 고려 및 적극적인 정책 조합 시도 

2.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 연구성과를 신산업-일자리로 연계하는 지원제도 개발 및 촉진

   -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의 활성화 

3.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차별화 

   - 창업기, 성장기, 안정기, 재도약기별 기업 수요 및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패키

지형 지원 설계  

   - 기술역량이 취약한 대다수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4.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전략적 활용 강화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5. 규제, 제도 등 사회혁신 지원제도 개발 및 확대

   - 기술개발을 넘어 공공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개발 및 확대

   -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재설계 

6.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둘러싼 혁신거버넌스 재설계 

   - 통합적으로 혁신정책을 견인할 구심체로서 과학기술 주무부처 역할과 기능정립 

   -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나노기술 혁신 역량 증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효율적인 나

노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체계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을 위한 최상위 정책 조정 기구 또는 총괄 control tower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공공민간협력(PPP)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

기 극복,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유지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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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건의

세계는 지금 나노기술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융복합으로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관련 신사업 창출을 촉

진할 수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지금껏 개발되지 않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열쇠이

자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고객 확보가 가능한 블루오션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다. 

나노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의 기술과 제품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IT, BT 등과 함께 융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노기

술과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는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증가율은 20세기 들어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빠르다.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나노 자기조립, 나

노와 바이오의 융합, 나노와 IT의 융합 기술혁신이 현실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나노기

술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주요국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만들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논문 및 특허 세계 3위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성장 동

력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나노기술 법 &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 기반 마련 필요  

2. 부처간, 기관간 연계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 개선을 위해 ‘나노기술정책조정기구’

를 설립, 나노기술의 원천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으로 효율적인 나노기술 

정책 추진 필요

2. 기술개발 및 혁신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며 미래지향적 시장

개발을 촉진하는 공공민간협력(PPP)의 추진 필요  

이러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향후 세계적인 수준의 나

노기술 선도국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기반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

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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